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눈 두는 곳마다 ‘나’를 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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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처님 가르침의 궁극은 ‘나를 찾아내는 것’이

다. 하지만 그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

리는 늘 동분서주하고 있다. 찾아야하는 ‘나’, 그

것은 힘겨운 시간 속에 있을 때 더욱 간절해진다. 

우리는 그럴 때마다 종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, 목

탁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, 풍경소리가 들려오는 

곳으로 향한다. 숲길 끝에, 산자락 끝에, 물가의 끝

에 서는 것이다. ‘끝’에 서보는 것이다. 끝에 서서 

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은 ‘나’를 보고 싶은 것이

다. 더 이상의 길이 없는 곳에서, 더 이상의 생각이 

필요 없는 곳에서 오직 ‘나’를 찾는 길을 걷는 것

이다. 힘겨움 속에 있는 이 시간, 어딘가의 끝에 서

고 싶다면 눈 두는 곳마다 ‘나’가 시작되는 곳, 아

미산 천태암으로 간다. � B2면에 계속


